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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최근 유럽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지만 인도경제가 세계경제 침체

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도경제의 각 종 지표들은 불황 형으로 전환되고 있음.

- 5월 산업성장률은 2.4% 증가하였으나 자본재 성장률은 7.7% 하락하였음.

- 지난 6월 수출은 4.1% 감소한 반면 수입은 7.36% 감소하여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크게 축

소됨.

- 또한 외국인투자도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■ 지난 6월 인도 무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였는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

소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축소되는 불황 형 무역구조가 나타남.

- 지난 6월 인도의 전통적인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수요부진으로 인도의 수출은 작년 같은 

기간 대비 5.45% 감소한 25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

- 특히 엔지니어링 수출은 13% 감소하였으며 석유제품 및 기성복 수출이 10% 감소함.

- 한편 수입은 같은 기간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13.46% 감소한 353.7억 달러를 기록함. 

- 수출 감소보다 수입 감소가 더 커 무역수지 적자는 2011년 6월 144억 달러에 비해 6월에

는 103억 달러를 기록하여 지난 15개월 동안 가장 낮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.

그림 1 인도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적자 변화 추이

(단위: 10억 달러)



자료: 인도상공부

■ 향후 유럽지역, 미국경제, 일본경제 등 인도의 주요 교역국의 경제가 불황의 늪에 

빠지면서 인도의 무역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.

- 특히 인도 무역의 1/5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지역의 경제침체는 인도 수출을 더욱 악화시

키고 있음. 다만, 최근에 섬유, 쌀, 향료, 의약품, 곡물 등의 수출 증가가 인도 수출을 지

탱하고 있음.

- 하지만 여전히 높은 석유, 금과 은, 기계, 귀금속, 전자제품 등의 수입이 인도 무역수지에 

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.

- 즉 인도 무역의 구조적 현상으로 인도 무역은 세계경제의 회복이 없이는 개선되기가 쉽지 

않고 오히려 불황 형 무역구조로 빠지고 있음.

수출 수입

제품 금액 제품 금액

엔지니어링 제품 14.6 석유제품 41.5

석유제품 12.9 금 및 은 9.4

보석류 10 기계 8.5

의약품 2.1 전자제품 7.1

기성복 3.2 귀금속 4.6

표 1 인도의 5대 수출입 품목(2012/13 4-6월)

(단위: 10억 달러)

자료: 인도상공부

■ 글로벌 경제침체는 인도의 외국인 투자 유입은 물론 인도의 해외투자에도 영향을 

미치고 있음.

- 인도중앙은행에 따르면 2012년 4-5월 동안 순 외국인 직접투자(net foreign direct 

investment)는 지난 해 같은 기간 50억 달러에 비해 37% 감소한 32억 달러를 기록함.

- 한편 인도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지난 2월 13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5월에는 5억 달

러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. 

- 최근에 세계경제가 침체하면서 인도기업들도 해외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■ 최근에 외국인 금융투자 축소와 더불어 외국인 직접투자까지 축소되면서 인도의 경

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음.

- 인도의 경상수지 악화는 다시 인도의 루피 화 가치 저하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최근 지난 

기간에 비해 20% 정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.



- 특히 지난 5월 같은 기간 작년대비 순 FDI유입은 56%나 감소한 1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

- 이렇게 급속하게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

인도정부의 불확실한 외국인투자 정책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됨.

- 특히 인도정부가 외국인 금융투자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기간의 외국인 

금융투자는 2011년 5월 42억 달러에 비해 상당히 낮은 19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.

■ 한편 산업생산지표는 전기 및 소비자 내구재 생산의 증가로 지난 5월 2.4% 상승한 

것으로 나타남.

- 산업생산지표는 지난 3월 3.1%, 4월 0.9% 감소하였으나 전력 생산 5.9%,  소비자 내구재 

생산 9.3% 증가되면서 산업생산지표가 개선됨.

- 하지만 자본재는 지난 4월 13.8% 감소에 이어 5월에도 7.7% 감소하여 여전히 투자가 부

진한 것으로 나타남.

그림 2 인도 산업 성장률(y-o-y)
(단위: %)

자료: 인도통계청

■ 최근에 인도경제 지표들이 다소 개선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황이 

심화되면서 나타나는 불황 형 지표 개선이라는 점이 우려됨.

- 인도무역은 세계수요의 부진으로 수출과 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경제 침체의 

영향을 받아 원유가격 하락에 의해 수입 축소 폭이 수출 하락보다 더 큰 대표적인 불황 

형 무역구조로 전환되고 있음.

- 외국인투자도 인도경제의 침체로 인해 감소하거나, 아니면 구조적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축

소되고 있음.



- 산업성장률도 개선되고는 있지만 자본재 생산이 축소되어, 산업 투자의 부진으로 연결되고 

있음.

■ 따라서 앞으로 인도경제는 상당기간 침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

망됨.

- 인도정부가 다양한 투자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전환하지 않는

다면 투자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.

- 더욱이 수출과 수입의 축소는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시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도생산

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.

- 이에 따라 인도 루피 화의 가치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, 인도 경제는 투자부진과 외환 부족

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.

- 특히 최근에 몬순 부진으로 식품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아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정책도 불가

능할 경우, 인도 경제는 다시 한 번 불확실성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.


